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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민 목사

제목: 사랑에 포로가 되신 하나님
본문: 렘 31:31-34 (Jeremiah 31:31-34)
(요일 4: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God is love).

(렘 31:20)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I.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되는 이유들

1.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대한 (           )의 표현이다
(렘 30:15)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2. 하나님의 징계는 복을 받기 위해 (           )을 준비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           )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고난도 있다
(요 12:28)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마 5:11-12)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12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II.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           )해야 한다
(렘 32:43-44)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44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 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밭을 사고 계약서를 
보관한다

2. (          )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3. (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대한다
(렘 31:33)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렘 31:34)  그 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눅 22:20)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롬 5: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롬 11:33-34)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34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